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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립 20주년 맞은 공항철도
지속 성장 미래 제시

공항철도(사장 이후삼)가 올해로 창립 20주년 맞는다. 

2001년 3월 23일 회사가 문을 연 이래 2007년 인천국제공항역∼김포

공항역 구간 운행을 시작으로 14년간 공항철도 누적 이용객은 7억2천

만명에 이른다. 이는 서울 시민 모두가 공항철도를 74회씩 이용한 수

치와 맞먹는다. 누적 주행거리는 8천310만9천63㎞로 지구 둘레(4만6

천250㎞)를 약 1천797바퀴, 지구에서 달까지(거리 38만3천㎞) 108회 

왕복한 거리에 해당한다.

지난 2010년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전 구간을 개통하고 2018년 인

천공항2터미널역까지 노선이 연장하면서, 현재 공항철도는 총 14개 

역을 운영하고 있다. 2019년 10월 25일에는 하루 최다 이용객 32만6천

386명을 달성하는 등 2019년 한 해에만 신기록을 12차례 경신했다.

서울역에서 인천공항 1, 2터미널을 왕복 운행하는 공항철도는 연평균 

28.2%에 달하는 수송 성장세를 유지하며 하루 수송 여객 26만명의 공

항을 연결하는 대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. 개통 첫해와 비교

해 수송객 규모는 19.7배 성장했고, 운임 수입도 13.9배 증가해 사업수

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자립 경영도 머지않았다는 전망이다.

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해외입국객의 공항철도 이용이 제한되고, 재

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출퇴근 이용객이 많이 감소했다. 열차가 정상 운

행하던 2019년과 비교했을 때,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33.3%가 줄었다.

공항철도는 위기를 기회 삼아 미래성장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적

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. 운송 서비스 개선을 통한 최상의 서비스 제

공을 목표로 차내 혼잡률을 낮추고, 하루 중 차량의 도로 점유율이 가

장 높은 첨두시간대 운행시격을 4분대로 단축하는 ‘차량증차 사업’을 

추진하고 있다. 

또 출퇴근 시간에 이용객이 많이 몰려 안전의 위험이 있는 계양역과 

검암역의 혼잡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승강장 확장 사업을 추

진하는 등 철도 인프라 개선 사업에 과감한 투자로 공항철도의 미래

를 만들어가고 있다.

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임산부의 날 대통령상, 한국서비스품질우수

기업(SQC) 재인증, 제20회 대한민국상품대상,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

획득, 무사고 6천485만㎞ 달성, 정시운행률 99.9% 등 다양한 분야에서 

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.

또 ‘고객 만족’과 ‘절대 안전’을 핵심 가치로 둔 ‘경영전략 2025’를 기반

으로 ▲ 자립 경영 달성 ▲ 안전사고 0건 ▲ 정시운행률 99.99% ▲ 서

비스 평가 최고등급 획득 ▲ 운행 시간 30분대 단축 등의 경영 목표를 

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공항철도 이후삼 사장은 “공항철도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

방역과 안전 운행을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

록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

고 있다”며 “전 직원이 함께 이룬 2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성

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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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이후삼 공항철도 사장(왼쪽에서 세번째)이 공항철도 차량기지에서 차량 분야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.
2 공항철도 직통열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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